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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무성을 비롯한 새누리당 비주류는 탄핵 조건으로 ‘세월호 7시간 삭제’를 요구했다. 탄핵 찬성 의원 

최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. 그리고 헌재의 조속한 심리를 위해서라고 한다. 그러나 이미 시

민들은 세월호를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. 헌재가 이것을 갖고 시간을 끌면 

헌재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. 새누리당은 마지막까지 304명의 목숨을 갖고 장난질을 

치겠다는 것인가. 

승객의 생명이 경각에 달해있는 동안 대통령이 아무 지시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밝혀졌다. 이 직무

유기 자체가 탄핵사유이다. 그런데도 국민들이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라고 주장하는 

것은 대통령이 왜 구조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알기 위해서이다. 왜 304명이 죽어야 했는지 알아야 하

기 때문이다. 그런데 세월호 진실은폐의 공범인 새누리당이 감히 이 사안을 탄핵사유에서 빼라 말라 

한단 말인가. 

경고한다. 새누리당이  ‘세월호 7시간'을 탄핵 불참이나 탄핵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다면, 그리고 야당

이 이에 흔들린다면 국민들은 그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. 탄핵 불참과 탄핵 반대 명단을 

확인하여 이들이 다시는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. 그리고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

장 국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. 생명과 진실을 정치셈법의 협상 도구로 삼는 국회라면 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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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

세월호 7시간을 핑계로 탄핵 불참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! 

진정 국회해산을 원하는가

9일 2시로 예정된 탄핵 표결 시간, 온 국민이 탄핵 불참 명단, 탄핵 반대 명단 파헤칠 것

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장 국회 해산을 위해 싸울 것

http://bisang2016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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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.

2016년 12월 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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